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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틀랜타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Korean Martyrs Catholic Church of Atlanta 

 입당: 88    봉헌: 210, 511     성체: 154, 167    파견: 91
          

  스바니야 3,14-18ㄱ 

 ◎ 기뻐하며 외쳐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너희 가운데 계

 신 분은 위대하시다.
                                                                                                                

  필리피 4,4-7

  ◎ 알렐루야.

              ○ 

◎ 알렐루야.  
 

 루카 3,10-18 

영성체송  

.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루카 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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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제2차 세계대전과 교회 

                            

← 히틀러는 정교조약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탄압했다. 

   예수회 소속의 역사학자 찰스 R. 갤러거는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예수회 잡지 「아메리카」 9월 1일자에서 교황 비오 12세에 대한 불명

예스러운 혐의를 씻어줄 또 하나의 사실을 보고했다. 이 보고서에서 

교황청 국무원장으로 후에 비오 12세가 된 에우제니오 파첼리 추기경

이 고위급 외교관들과의 모임에서 나치와 히틀러에 대해 이교도이며 

반종교적인 인물이라고 신랄한 비난을 퍼부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파첼리 추기경이 히틀러 정권에 대해 전혀 어떠한 정치적 타협의 여

지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비오 12세는 일부 사가와 유다교 지도자들로부터 나치 대학살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나치 독일에 협력했다는 비난과 혐의를 받아왔다. 이

러한 혐의는 사실 매우 오래된 것이다. 최근 들어 교황청이 비오 12세의 시복 문제를 놓

고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다교 학자들은 격렬한 반대 의사를 표시해왔다.

교황청은 지난해 2월 성명서를 통해 바티칸 비밀문서고의 제2차 세계대전 관련 문서들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문서들은 교황청과 독일과의 관계 및 비오 12세가 전

쟁 기간 중 유다인들을 구출하기 위해 시도했던 노력들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담고 있다.

비오 12세에 대한 혐의는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이고 인간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잔혹

한 시대에 교회가 과연 무엇을 했고, 할 수 있었는가 하는 문제와 연결된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얼마 전인 1939년 2월 10일 전임 교황 비오 11세가 타계

했다. 추기경들은 오랫동안 교황청에서 근무해온 법률가 집안 출신의 에우제니오 파첼리 

추기경을 교황으로 선출했다. 추기경들은 그 외에는 결코 무서운 곤궁의 시대를 거슬러 

베드로의 배를 조종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미 교황청 국무원장으로서 비오 

11세 교황 밑에서 1930년 이래 교황청의 정치적 진로를 결정지었고 히틀러와의 관계에

서도 교황청의 입장을 주도했었다. 특히 비오 11세의 정교 조약 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담

당해 1933년 6월에 오스트리아, 7월에 독일과 정교 조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독일과 맺은 정교 조약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탄압을 받기 시작했다. 1934년까

지는 히틀러 자신이 표면에 나서지는 않고 「위장된 조치」들로 가톨릭 지도자들을 살해하

기도 했다. 이후 공공연한 탄압이 시작됐다. 모든 영역에서 교회 생활이 제한됐고 성직자

와 평신도들이 체포됐다. 1938년 11월 유다인에 대한 최초의 조직적인 대학살이 실시됐

다. 전쟁 발발 후에도 교회에 대한 탄압은 이어졌다. 정복된 폴란드에서는 교회가 근절됐

고 유다인에 대한 섬멸 계획과 함께 그리스도교의 청산을 위한 잔혹한 탄압이 진행됐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했던가. 나치 독일의 범죄 행위가 지닌 잔혹함과 방대함에 비추

어볼 때 교회의 저항은 불충분하게 보일지도 모른다. 실제로 교회는 많은 이들에게 비난

을 받아왔다. 하지만 적어도 그리스도교는 당대의 모든 사람들과 수난을 함께 했다는 것

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교회의 저항은 끈질기고 격렬했다. 교회는 나치 정부에 

의해 가장 위험스러운 적으로 인식됐던 유일한 저항 세력이었다. 

비오 12세는 당연히, 전쟁을 막기 위해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히틀러와의 

외교 교섭이 1939년 5월초 좌절되고 8월 독일과 소비에트 연방 사이에 폴란드가 양분되

자 교황은 『평화와 함께 잃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전쟁과 함께 모든 것을 잃는다』고 마

지막으로 평화를 호소했다. 교황은 전쟁 기간 내내 이러한 입장을 고수했지만 공식적으

로는 침묵을 지켰다. 사실 히틀러 전쟁의 윤리성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교회 내적으로 필

요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모두가, 특히 독일의 주교와 신자들 모두 이에 대해 명백히 알

고 있었다. 대외적으로는 교황의 이러한 입장 표명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데 불과했다. 

그리하여 비오 12세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켰다. 하지만 그는 인도주의와 평화, 그리

스도교적 사랑으로 돌아가도록 모든 이들에게 더욱 강력하게 호소했다.                    → 

병 중에 계신 분들 

특별한 지향을 위하여 

선교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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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장례식장 (귀넷) 
 

Lee’s Funeral Home 
 & Crematory 

 

이국자: 770-401-7616 
귀넷: 770-622-2525 

 

 
 
 
 

  

    

     

 

 

 

 
 
 

 

                               

  
 
   

    

      

     

 

  
 
 
 

 

  

 

 *청소년기금마련을 위한 Amazon 스마일 펀드레이징 캠페인 안내 
 

  아마존 스마일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구입금액의 0.5%를 아마존이 

  본당에 도네이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용방법 

     1). smile.amazon.com 을 이용하여 아마존스마일로 들어갑니다. 

     2). Choose Charities 에서 Korean Martyrs Catholic Church of 

          Atlanta 를 지정합니다. 

     (주의: 비슷한 이름의 성당이 있으니, Doraville, GA에 있는 성당

을 지정하셔야 합니다.) 

 3). 계속 smile.amazon.com 을 이용해 shopping 합니다. 
 

  비지니스 익스펜스를 아마존 스마일과 연계할 경우, 본당에 큰 도움 

  이 됩니다. 
 

 문의: 나창섭 (678-357-6381)/박형근 (770-861-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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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ouncement Weekend: 2019년 2월 16일/ 17일      

Commitment Weekend: 2019년 2월 23일/ 24일        

12월 9일(일) 오후 1시 30분

부터 대성전에서 ‘하느님 마음’

이라는 주제로 한민(토마스) 신

부님께서 대림 특강을 해 주셨

습니다.  

12월 9일(일) 오후 12시 

30분 소성당에서 꾸리아 월

례회의 있었습니다.   

12월 9일(일) 오후 12시 30

분부터 110호실에서 월례모임

이 있었습니다.  

12월 9일(일) 

오전 10시 30

분부터 중고등부 판공성사가 신부

님 방에서 있었습니다.  

매 주일 오후 12시 30분부터 112호실에

서 교리반 수업이 있습니다.  
내년 5월 19일 

예정인 세례 및 견진 교리반 신청

을 친교실에서 받고 있습니다.  

2019년 부활 견진성사   

     교리반 모집 

기간: 2019년 2월 10일 ~   

         4월 7일 

시간: 오후 12:30~2:00 

수업 장소: 112호실 

성사일: 2019년 4월 21일 

           부활 대축일 

문의 및 접수: 성당 사무실 

미사 안내 

† 성탄 전야 미사 

   12월 24일(월) 오후 8시 

† 성탄 대축일 미사 

   12월 25일(화) 오전 10시 30분 

   (영어: 오전 10시 30분, 소성당) 

† 송년 미사 

   12월 30일(일) 오전 10시 30분 

   (영어: 오전 10시 30분, 소성당) 

† 

   1월 1일(화) 오전 10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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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뉜 세상, 나뉜 성체 <루카 3,10-18>           배영길 베드로 신부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루카 

3,10) 참 좋은 질문입니다. 보통은 

이런 물음 없이 그저 하던 대로 하거

나, 내키는 대로, 혹은 남들 하는 대

로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별 문

제없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물음이 떠올랐다면 이제는 지금

까지 살아온 대로 살지 않겠다는 진

지한 회심에서 비롯된 것이라 짐작됩

니다. 생명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외치던 소리가 새 삶이라는 

열매로 나타난 것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물음에는 진지한 대

답이 어울립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고 (필리 4,5), 주님께서 우리 한 

가운데 계시니 (스바 3,15) 그에 걸 

맞는 삶으로 인도하는 세례자 요한의 

대답은 당연한 것처럼 생각됩니다. 

다만, ‘아직 아닌 것 같은데’, ‘나만 

손해 보는 것 같은데,’ ‘어휴… 어떻

게 그렇게 살아..’ 하며 억지로 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하는 삶 (요

한 2,15 참조)이 그러한 삶을 더욱 

재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진짜 기다리고 있는지, 그 합

당한 열매 (루카 3,8)를 맺고자 하는

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다림이 바

로 하느님의 약속에서 비롯되었다는 

생각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느님의 약

속이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원으로 나타났으니 이제 내가 

그 약속에 걸 맞는 삶을 살라고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

침 오늘은 자선주일이자 기뻐하라

(Gaudete) 주일입니다. 성탄을 준비

하며, 기다림, 자선행위, 기뻐하는 얼

굴이나 표정 같은 것들은 흉내 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열매인 새로

운 삶은 흉내 낼 수 없습니다. 그건 

제 안에서 자라나야 할 테니까요.     

성찰 

주님께서 오신다는데 어떻게 주님

과의 만남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오신 주님을 이웃과는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교회의 가르침/복음 묵상 

오늘 복음 

산책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루카 3,10-18>

→ 주교들은 정부에 대해 항의서와 사목서한을 통해 반대했다. 이미 1933년 시작된 항의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격렬

해졌다. 쾰른의 슐트 추기경은 1934년 2월 히틀러를 직접 방문해 항의한 뒤 이렇게 말했다. 『히틀러는 무서인 인간이

다. 우리는 그로부터 더 무서운 일을 겪게 될 것이다』 

   정교 조약 체결 후 주교들은 정부의 조약 사항 위배를 비난했다. 1937년 비오 11세 교황은 회칙 「미트 브레넨데르 

조르게」(Mit brennen der Sorge)를 발표해 독일의 인종 차별주의와 나치즘을 비난했다. 그 회칙은 사실상 파첼리 추기

경이 작성한 것이다. 대단히 구체적이고 예리한 표현으로 작성된 이 회칙은 히틀러의 정치 체제에 대한 최대의 고발이

었다. 독일 교회 역시 침묵하고 있지는 않았다. 뮌스터의 주교 폰 갈런의 용감한 설교는 1941년 전 독일을, 아니 전세

계를 한 바퀴 돌았다. 나치 지도자 마르틴 보르만은 그를 교살하려 했지만 사람들의 눈 때문에 전쟁 동안은 그를 해칠 

수 없었다.  

   당시 역사 속에서 교회는, 주교들은 유다인 박해를 비롯한 인간성 말살의 행위들을 혹은 묵인하고, 혹은 반대해 수용

소로 끌려가거나 처형됐다. 그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그것은 오늘의 잣대로만, 혹은 어쩔 수 

없는 역사적 상황이었다는 변명의 어느 한 쪽으로만 예단할 수 없는, 비극적인 역사의 한 장이다.  

                                                                                                                          [가톨릭 신문, 박영호 기자] 

당신께서 세상에 오시어 

당신의 몸을 나눠 주신 

이유가 있었군요.  
 

이 세상, 

하나 되라고, 

좋았던 모습을 되찾으라고, 
 

그래서 오셨군요. 



 전례 봉사자 

교구 및 본당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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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들의 정성 (2018년 1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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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 봉사 및 주차 봉사  

 구역 미사  

 전례 담당 구역 

 

 

【  본당 알림 】 
 

◈ 교무금을  내실 때 월 표시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례 미사 및 연도 요청은 연령회에 필히 연락하길 바랍니다.  

(이수진 브렌다노:  404-933-8233) 
 

◈ 혼인성사를 요청하는 경우 6개월 전에 필히 사무실로 

신청하길 바랍니다. 

    (사무실: 770-455-1380) 

곽성숙 (12) 

권진 (12) 

김덕중 (12) 

김면기 (12) 

김선민 (12) 

김성강 (12) 

김세경 (11) 

김영철 (12) 

김원봉 (12) 

김윤재 (12) 

남명애 (12) 

노종업 (12) 

박양삼 (11~12) 

박영권 (12) 

박재현 (12) 

박정옥 (10~12) 

박해영 (12) 

박화자 (11) 

서동민 (12) 

서상희 (12) 

서재욱 (12) 

양로렌스 (7~12) 

양희영 (12) 

오상수 (1) 

오영택 (11~12) 

우청미 (12) 

유성복 (12) 

유창성 (12) 

윤성진 (12) 

은전 (7~12) 

이건수 (12) 

이광자 (12) 

이근영 (10) 

이성철 (12) 

이순섭 (11) 

이준식 (12) 

임근범 (1~12) 

장근철 (10~12) 

정창럐 (12) 

정희웅 (12) 

조성환 (1~12) 

주인국 (11~12) 

지혜정 (12) 

한규항 (12) 

한성인 (12) 

허석호 (11~12) 

현대섭 (12) 

 본당 미사참례 인원                                          총 658 명  

특전 미사                  92명 오전 8시 30분               102명 

오전10시 30분           322명               종교학교 미사                61명 

성물방                $ 268.00 매일미사               $ 220.00 

교무금           $ 7,125.00 주일 헌금            $ 4,480.00 

날짜  해설 독서  복사 

12/15 (토) 

오후 7:00 
이재돈 

김주환 

곽예원 

박진효 

장재은 

12/16 (일) 

오전 8:30 
남수진 

김춘자 

이영숙 

송한솔 

전지우 

12/16 (일) 

오전 10:30 
이진화 

서재욱 

서해경 

신준완   성리디아 

오유     진최미나 

12/16 (일) 

오후 12:15  
Deborah Seong 

김다혜 

김태훈 

12/22 (토) 

오후 8:00 
이지연 

이봉근 

송보경 

조영훈 

이하윤 

12/23 (일) 

오전 8:30 
강창미 

이강연 

이숙자 

박경흠 

안상우 

12/23 (일) 

오전 10:30 
박쥴리 

이국진 

이정란 

신준호      박채효 

권혜민     박인아 

12/23 (일) 

오후 12:15  
Daniel Kim 

장재혁 

박시현 

12/24 (월) 

오후 8:00  
이경환 

서재욱 

서해경 

신준완      김다혜 

이유나   소현교외 

12/25 (화) 

오전 10:30  
김영보 

전홍 

최인경 

오다윤      오유진 

조영훈   송한솔외 

12/25 (화) 

오후 12:30  
Shannon Kang 

이준하 

성리디아 

12/16   (일) 대림 제3주일 Alpharetta-2 

12/23   (일) 대림 제4주일 Dunwoody 

12/30   (일) 예수 마리아 요셉  성가정 축일 Johns Creek-2 

1/6      (일) 주님 현  대축일 Marietta나눔 

  일            자      점심    봉사        주차   봉사 

12월       16일 CLC CLC 

12월       23일 구역분과 성령기도회 

12월       30일 사목회 M.E 

1월           6일 Marietta 나눔 꾸리아 

 

◈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에는 구역미사가 

    없습니다. 

교구 및 본당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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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 전야 미사 

  12 월 24 일 (월): 오후 8 시 
        

◈ 성탄 대축일 미사  

   12 월 25 일 (화): 오전 10 시 30 분 

       영어 미사: 오전 10시 30분 (소성당) 

  ►12 월 26 일 (수) 성당 휴무합니다. 
   

◈송년 미사  

  12 월 30 일 (일) 오전 10 시 30 분 

  교중미사를 송년 미사로 봉헌합니다.  

       영어 미사: 오전 10시 30분 (소성당) 

  *송년잔치:  오후 1 시~3 시, 친교실 

  -점심식사는 친교실에서 구역별로 

    준비 (밥, 국, 김치는 본당에서 제공) 

  -식사 후 각 단체에서 준비한  

    음악회가 있습니다. 

  *”특별” 어린이 송년회: 영어 미사 후 

  소성당에서 풍선맨, DJ 댄스, 스포츠등  

  이벤트가 있습니다. (점심 무료 제공)  
     

 

  1 월 1 일 (화): 오전 10 시 30 분 

  ►1 월 2 일 (수) 성당 휴무합니다. 
   

 
  

  일시: 12월 1일 (토)부터 평일 및 주일  

           미사 전 20분부터 판공 성사 실시 

  ►12월 중 판공 성사는 모두 허용 
 

 

 

 
 

◈아기 예수님 봉헌 묵주 기도 

  목적: 구세주이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 

  을 기쁨과 감사로 맞이하기 위함. 

  기도 제출 마감: 12월 16일까지 성당  

  입구에 마련된 봉헌함에 개인별로 넣 

  어 주시면 성탄 전야미사의 구유 예물 

  로 봉헌함. 

  문의: 이영숙 (770-625-0787) 
 

   

 

 
 

◈ 2019년 부활 견진 성사 

  내년 부활절에 함께 있을 견진성사를 

  위한 교리가 2019년 2월 10일부터  

  4월 7일까지 8주 동안 112호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접수: 사무실  

  문의: 이연숙 (404-293-9319) 
 

 

  일시: 1월27일(일)~1월 30일(수)  

  장소: Ignatius Retreat Center    

  지도: 김영수 (스테파노) 신부님, 이상 

     현 (베드로) 신부님 및 봉사자들  

  참가비: $400 (Pay to: KCCRSC-SE) 

   ►각 공동체 기도회를 통해 마감일 이 

   전 등록시 봉사회에서 $70 지원함. 

  준비물:  성경, 필기도구, 세면도구… 

  신청마감: 1월 15일 (선착순 40명) 

  문의: 이영숙 (770-625-0787) 

  주최: 미 동남부 성령 쇄신 봉사자 협의회 
 

◈ 이냐시오 영성 침묵 피정 

  지도: 이재욱 요한 본당 신부님 

  주제:  “하느님 자비의 여정” 

  일시: 2월 13일~17일 (4박5일) 

  장소: Conyers 수도원 (Monastery of  

          the Holy Spirit 

  참가비: $ 400  

  문의: 김옥경 (770-912-8282) 
 

     

 

 

◈M.E 송년 모임: 12월 16일 (일) 

  오후 12시 30분, 소성당 

  문의: 손영덕 (678-896-1837) 
 

◈빛과 소금 모임: 12월 16 (일) 

 오후 12시 15분, 유아방 (111호) 

  문의: 김영배 (404-723-0110) 

 

◈ Marietta 자비반  모임:  12월 16일 (일) 

  오후 12시 30분, 대건도서관  

  문의: 김영환 (770-594-3234) 
 

◈ 전례분과 모임: 12월 16일 (일) 

  오후 12시 30분, 108호 

  문의: 김상순 (770-820-9132) 
 

 

◈등대회 송년 모임: 12월 23일 (일) 

  오후 5시, 청기와 식당 

  문의: 임창현 (678-698-0515) 
 

◈요셉회 모임 : 12월 모임은 없습니다. 

  문의: 황재숙 (862-222-0548) 
 

 
 

◈ 교구 2 차 헌금 (Catholic Charities) 이 

  12 월 25 일 (화) 에 있습니다. 
 

◈이번 주일 친교실에서 본당의 2019년 

   Calendar를 각 세대별로 한부씩 배 

  부해 드립니다.  
 

◈ 2019 년 매일 미사책 신청 안내 

  주일 친교실에서받고있으니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년 구독료: $40   

  문의: 김계환 (404-451-3782) 
 

 

◈금년 한해 동안 제대꽃을 봉헌해 주 

  신 모든 교우분들께 감사드리며 내년 

  에도 꽃봉헌을 계속 부탁드립니다. 

  문의: 김유니스 (770-500-7007) 
 

 

 
 

◈ 주일 학교 안내 

  *중.고등부 세례/견진성사 교리반 모집 

  성사 예정일: 2019년 5월 19일  

  세례성사 대상자: 6학년 이상 

  견진성사 대상자: 10학년 이상 

  등록비: $40 (주일 친교실에서 접수) 

  문의: 남수진 (770-846-4406) 

  *주일 학교 성탄제 

  일시: 12월 23일 (일), 오후 4시, 친교실 
 

◈ 토요 대건 한국학교  

  문의: 노시현 (678-677-3515) 
 

 

 

  *지난 12월 11일 故 박재강(그레고리 

  오)님의 연도 및 장례미사에 참석해 

  주신 모든 교우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성당 학교 안내 

 정기 모임 

 대림 판공 성사 안내 

 성탄, 송년, 신년 미사 안내  모집 안내 

 

 

◈ 2018 년 주보 광고비를 사무실로 납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피정 안내 

  교구 및 기타 소식 안내  

 행사 안내 안내 

◈ 합동 고해 성사 
 

    12월 21일 (금): 성 김대건 성당 

       오후 7시~오후 9시 

  -신부님들께서 고해성사를 주심. 


